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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유기동물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시민구조치료지원은 카라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유기, 사고, 피학대,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동물을 시민이 발하여 직접 구조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구조자가 치료 후 방사 및 입양활동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신청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면 심사를 통해 치료비의 30~50%, 최대 150만원 

지원하고 있다. 필요시 입양 홍보 지원을 통해 시민의 동물 구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사고나 학대상황, 질병 등 위기 속에 놓인 동물들의 구조 요청에 카라와 같은 

동물단체나 특정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보호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하거나 보살피는 길고양이들 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시민들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구조를 유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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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기간 : 2014. 9 ~ 2020. 12. 31 

2. 총 사업비 : 418,741,052

3. 세부 지원 기준

① 지원대상

- 동물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 등

- 구조자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임시 보호되거나 입양이 결정된 동물(*길고양이의 경우 야생성
    이 강하고 길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방사 가능) 

- 치료비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단순 검사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구조하여 진료·입원한 동물

- 신청자가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인 경우

②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 3개월 이상 정기후원이 유지되고 있는 카라 회원의 경우 최대 50%까지, 비회원이거나 
   카라 회원가입 3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30%까지 심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율 결정(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50만원)

- 스케일링·미용·호텔링은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조동물이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시 중성화 비용은 50% 지원되며, 개 중성화의 
   경우 동물등록 필수



③ 지원 제한 안내

- 연간 지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 치료비 결제가 완료된 경우

- SNS·개인 모금 등 별도의 모금을 진행하거나 타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치료내역 없이 단순한 건강검진만을 진행한 경우

- 허위신청 확인 시 지원 금액을 반환하며 카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외

- 시민구조지원은 분기별로 집행되며, 해당 분기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마감 및 지원 
   종료

④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
(이메일 접수)

서류 심사 지원금 입금 증빙처리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송부)

치료 후기

⑤ 필요 서류

- 구조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후 첨부) 

- 구조동물의 현재 사진 3장 이상

   · 정면 얼굴·몸 전체가 다 나온 사진

   ·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위 사진

   · 너무 흔들려서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은 접수 불가

   · 골절·수술·마취 시 방사선 촬영이 필수인 경우, 방사선 사진 반드시 첨부

- 진단서(동물의 질병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 청구서(혹은 치료에 대한 가견적서)

-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물병원 통장 사본(병원명이 기재된 통장 사본) 

- 개를 구조했을 경우 구조한 개의 반려동물 등록증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9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27마리의 동물에 대해 총 5

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 12건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1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같이가치’가 동물 치료 

지원을 종료한 2017년에는 지원 및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위중하고 긴급을 

요하는 건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총액 기준이 10만원에서 30만으로 상향 조정되 

었다. 또한 2018년 부터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연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연중 지원받는 동물의 수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2

49

94

183 182

148
159

32

123

168

228

210

157

173

완료 신청수연도별 신청수와 지원완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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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지원 동물 분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091건의 신청 중 고양이 930건, 개 158건, 토끼 3건이 접수 

되었고 고양이 722건(87.3%), 개 103건(12.5%), 토끼 2건(0.2%)로 총 827건이 지원되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 기타축종연도별 지원된 동물 분류

12
16

33

19

75

12

170

1

25

156

1

18

130

13

146

고양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평균 지원 금액

607,099 601,040

367,626

607,099

680,986

607,099 622,214
669,468 664,123



2.1.2 치료 질병 분류

  시민구조치료지원의 지원대상이 된 질병으로는 구내염이 280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골절 207건(25%), 전염성질환 68건(8%) 순으로 많았다. 한 가지의 

질환을 진단 받아 지원 받은 동물의 수는 623마리이고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 받아 

복합적인 치료 지원을 받은 동물의 수는 204마리로 나타났다.

골절 구내염 심장사상충 안질환 외상 전염성질환 피부질환

2014년 ~ 2020년 동안 치료지원된 질병의 분류

207

280

35
20

66 68

12

호흡기질환

35

기타

104

* 전염성질환에는 범백혈구감소증, 복막염, 홍역 등이 포함되었고 외상에는 교상, 화상, 창상, 자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질환에는 장염, 폐렴, 췌장염, 방광염, 

   자궁층농증, 신부전, 중성화수술, 종양, 저체온/탈수, 장기손상, 탈장 등이 포함되어있다.



  동물의 종 별로 치료를 지원 받은 질병을 살펴보면 722건의 고양이 중 구내염 280

건(39%)으 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골절 175건(24%), 전염성질환 64

건(9%), 외상 61건(9%) 순이다.

2014년~2020년에 지원된 고양이의 질병분류

전염성 질환

안질환
3%

호흡기 질환
4%

피부 질환
1%

외상

골절

기타

9%

9%

24%

39%
구내염

11%



2014년~2020년에 지원된 개의 질병분류

4%

피부 질환
3%

전염성질환

기타

29%
골절

21%

심장사상충
34%

호흡기질환

4%

외상
5%

  개 90건의 경우 심장사상충이 35건으로 34%를 차지했고 골절 30건(29%), 외상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축종 토끼 2건은 경우는 모두 골절치료를 지원을 받았다.



2.1.3 회원 및 지역별 지원 현황

  지역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827건 중 서울이 40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가 253건(30%)으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에서만 전체 660건(79%)건을 차지했다. 

매년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분포가 넓어지고 있으며 지원 또한 

증가하였다.

지역별 지원 건수(2014~2020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년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상 부산 울산

합계

9

27

44

99

97

64

67

407

3

18

30

44

55

50

53

253

2

2

4

5

5

4

4

18

1

4

4

5

2

5

21

1

1

2

1

5

8

4

5

5

28

1

6

5

15

7

34

2

8

5

7

4

5

31

2

7

4

2

2

17

2

2

8

12

(단위: 건)

지역분포 별 지원 수(2014~2020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상 부산 울산



  2019년부터는 회원과 비회원의 지원율에 차이를 두어 각각 최대 50%(3개월 이상 

정기회원)와 30%(비회원)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였다. 2020년 9월 기준, 시민구조치료 

지원을 받은 회원의 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당시 회원이었거나 지원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수가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회원의 수(2014~2020년)

44

32

7

17

1

69

74



2.1.4 예산
(연도별 지원 금액, 평균지원 금액)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민구조치료지원으로 총 약 5억2천만원이 사용되었고, 한 

건당 평균 약 63만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2020년 시민구조치료지원 내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년도)

신청수
(건)

완료
(건)

개
(건)

고양이
(건)

토끼
(건) 지원금 총액(원) 평균지원 금액(원)

합계

32

123

168

228

210

157

173

1091

12

49

94

183

182

148

0

16

19

12

33

75

25

18

159

827

12

13

103

170

156

130

146

722

0

0

1

1

0

0

2

18,013,680

56,497,734

124,620,374

113,242,859

99,081,215

105,595,630

524,336,682

367,626

7,285,190 607,099

601,040

680,986

622,214

669,468

664,123

634,023

0



구내염과 골절로 구조되는 다수의 고양이들

  시민구조치료지원으로 지원을 받은 동물 중 고양이의 비중이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 지원받은 고양이 중 455건이 구내염과 골절치료를 받았다. 고양이들의 

지원 사례는 구내염을 포함한 각종 질병, 영역 다툼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외상,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이 다수였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TNR,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등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함께 

살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 

길고양이로 인한 분쟁, 학대와 로드킬 등 여전히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왼쪽부터. 치료 및 구조 전 모습)골절로 지원받은 ‘레오’, 구내염 치료지원 받은 ‘가을이’, 피부궤양 치료지원 받은 ‘찡코’



유기와 방치로 구조되는 구조견들

  개들의 경우 골절과 심장사상충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유기나 방치 등 학대상황에서 

구조되었거나 교통사고로 구조된 경우였다. 유기되어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거나 방치되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한 개들은 대부분 심장사상충이 발견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된 경우도 다수였다. 구조는 되었지만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했던 경우,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기도 했다.

* (왼쪽부터) 올무에 걸려 치료 지원을 받은 ‘보리’의 구조 직후, 방치로 구조 된 후 심장사상충 치료를 지원 받은 ‘푸들가족’, 

줄에 묶인 채 유기되어 심장사상충 치료를 지원받은 ‘쿠키’의 최초 발견 당시 모습



구조되어 도움을 받은 동물은 극히 일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연간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매년 유기·유실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9년에는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의 수만 13만마리가 넘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보호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하였다.

구조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들도 많다. 서울시에서만 지난 두해 동안 

도로 위나 그 주변에서 발견되어 수거한 동물의 사체수는 2018년에 개 598건, 고양이 6,947

건, 2019년에는 개 364건, 고양이 5,58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양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2년간 1만3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길 위에서 로드킬 등으로 사망했다.

다행히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렇게 구조된 동물들은 전체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의 아주 극히 일부이다.



  유기, 사고, 피학대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위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구조 요청과 제보는 증가하지만 인력이나 

금전적인 문제,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동물단체나 특정 개인 구조자가 모든 동물구조를 

구조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나 119구조대에 동물 구조/신고를 하여 구조가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로 입소한다. 입소된 동물들은 일정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보호비용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류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환되거나 입양이 되면 다행이지만,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전염성 질환일 경우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부재로 인해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이 전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 지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과 학대 상황에 처한 동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치료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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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통해 모금과 캠페인의 확장

  기준에 부합한 신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걸쳐 지원되고 이러한 사례는 모금 

컨텐츠로 할용하고 적극적인 외화를 통해 구조자의 선행을 격려하고 누구나 위기의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며, 나아가 동물보호 캠페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구조와 책임 있는 돌봄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

  치료 지원이 이루어진 고양이의 대부분은 구조된 길고양이로 케어테이커나 각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소모임, 쉼터 등에서 구조되었다.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정도의 

돌봄을 넘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때, 구조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 풀뿌리 모임에 대한 구조·치료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가장 

지원이 많은 질병인 구내염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 활동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한 제보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구조에 대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구조치료지원으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상황별, 

증상에 대한 상담, 구조장비 대여, 입양지원 등으로 동물보호 활동에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즉, 단순 

유기동물 발견 신고나 구조요청, 생명의 긴급성을 요하는 치료가 아닌 단순 치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접수된 신청 건에 비해 지원율이 낮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에서 

치료 이후 입양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구조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생명이 위중한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복지원이나 이중모금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 제한 

기준 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체화하며 상세하고 정확한 지원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완하였다. 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기준에 맞추어 세밀한 내부 심사와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신청양식 변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물 구조 시 구조자가 직접 임시보호/입양 활동, 방사 등 책임

구조동물 사진 및 정보 기재, 생명이 위중한 경우, 치료비의 30~50%까지 지원가능, 이중모금 금지

치료항목 제한(미용, 단순검사 등), 치료비 10만원 이상 50%지원, 소견서 첨부, 최대 지원 금액 설정(200만원)

개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한 기준, 치료비 입금 및 증빙에 관한 안 내, 개인정보제공 동의 추가

구조 후 진료/입원 1개월 이내, 연간 지원 1회 제한, 결제완료된 치료비 지원 불가, 
입금절차 서류 추가(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치료비 총액 30만원 이상인 경우(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 상향), 최대지원가능금액(150만원) 제한

회원/비회원의 차등 지원율 추가, 분기별 사업진행

개인정보 동의 내용 수정



후원 증대와 동물보호 캠페인의 지속

  시민구조치료지원은 카라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구조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회원과 회원의 차등지원율을 두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과 SNS를 통해 모금캠페인과 외화로 카라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으로 꾸준한 외화를 통해 동물보호 활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물권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구조영역의 확장

  사회적 제도적 구조·입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양한 유기·학대·방치 

등 위기 속에서 동물들을 구조 했을 때 치료비의 부담과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은 치료비의 지원을 통해 구조 및 치료비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축적된 지원 사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와 구조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치료 이후 

입양/방사 에 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다양한 지원 사례를 사회적 시스템 기반 마련에 활용

  사회적 약자인 동물들은 다양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인 동물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이 처한 위기 상황과 질병, 구조와 치료과정, 입양활동 

등 그간 시민구조치료지원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은 동물을 구조하고 돌봄을 위한 사회적 위기 

대응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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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이 구조되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동물구조 활동을 지원해왔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사업은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로 제한되지 않으며, 단체와 개인이 연대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카라는 동물권의 향상과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위기동물에 대한 

구조·치료·보호가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되어 더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활동을 통해 동물구조의 영역을 넓히고 동물보호 활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


